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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선거를 앞둔 부담이 있지만 대우조선 수주 소식으로 4.6원 하락 마감

■ 전일 달러-원 환율은 일본 참의원 선거를 앞둔 부담이 있었지만 대우조선해양의 수주 소식 등으로 달러화가 무거운 흐름을 나타

냈다.

■ 장초반 달러화는 버냉키 의장이 기존 양적완화 지속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특별히 눈여겨 볼 다른 연설은 하지 않아 전

일 대비 1.30원 하락한 1,125.00원에 출발했다. 이후 수출업체 네고물량이 유입되면서 점차 하락폭이 커졌다. 특히 대우조선해양

이 6천653억원 규모의 드릴십 1척에 대한 공사를 미주지역 선주로부터 수주했음을 공시하면서 매도 물량에 대한 부담이 점차 커

졌다. 달러화가 1,125원선이 돌파되면서 시장 참가자들은 손절매에 나섰고 이에 달러화는 1,120원대 초반까지 빠르게 하락했

다. 그러나 달러화가 1,120원선에 가까워지자 결제수요가 상승에 힘을 보태면서 무거운 흐름을 보였고 결국 전일대비 4.60원 내

린 1,121.70원에 거래를 마쳤다.

■ 코스피는 미국발 호재에 따른 기대감과 주말 일본 참의원 선거 및 다음주 어닝시즌을 앞두며 갈팡질팡하다 전날보다 4.07포인

트 하락한 1,871.41로 장을 마감했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125.00 1127.30 1120.00 1121.70 1123.5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121.42 1124.01 1113.91 1114.50

日 선거로 인한 엔화 약세 경계하며 조선 수주로 1,120대 등락 예상

■ 금일 달러-원 환율은 1,120원대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 지난 21일 일본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면서 엔화는 약세되었고 유로는 상승하였다. 이로 인해 서울환

시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달러화 하락에 우호적이다. 중국 인민은행이 주

말 금리 자유화 조치의 일환으로 상업은행의 대출금리 자유화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물론 예금금리의 자유화는 빠지게 되어 실물

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겠으나 중국의 금융시장 개혁의 시작이라는 상징적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 이외에도 현재 글로벌 외환

시장 움직임이 제한적인 가운데 금주 조선 선박 수주권으로 인해 1,110대로 돌파할 수도 있다. 유로존에서 그리스가 쫓겨날 가능

성도 있다고 캐피털이코노믹스가 언급했지만 근래에는 서울환시 유로존 민감도가 전에 비해 둔화된 만큼 이 사건이 당장 달러

화 상승을 유발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날 달러화는 1,120원선을 중심으로 등락할 수 있지만 수출업체 네고물량

과 조선 수주로 1,110원대로 돌파할 수 있다.  

■ 뉴욕증시는 中 대출금리 자유화에도 불구하고 기술주 실적부진과 최근 랠리에 따른 차익실현 등으로 혼조되었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116.00 ~ 1126.00 원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1071.58억원

전일동향

금일 전망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2.05원하락

■ 美 다우지수  :   15543.74, -4.8p(-0.03%)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86.35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407 억원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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